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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에스파 카리나가 프라다 패션쇼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하고 있다. 2025.02.2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서다희 인턴 기자 = 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가 각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3일 카리나는 같은 그룹 멤버 지젤과 함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지젤은 카리나에게 영어로 "눈은 괜찮냐"고 물었고, 카리나는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난스러운 행동을 보여줬다.

지젤은 "카리나 눈 다쳤다. 어제 촬영 있었는데 눈을 계속 (한쪽 눈을 찡그리고) 이러고 있더라"고 말했다.

카리나는 "그래서 윙크가 늘었다"고 너스레를 떨며 "눈에 각막이 찢어져서 보호렌즈를 끼고 다녔다. 보호렌즈를 낀 상태로 자



야된다"고 했다.

앞서 에스파는 지난달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개최된 '빌보드 위민 인 뮤직'에 참석했다.

카리나는 "원래 빌보드(무대) 할 때도 안대를 껴야 하는 거였는데 안대가 너무 커서 의사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보호렌즈 위

에 (렌즈를) 넣었다"고 했다.

지젤이 "보호렌즈 위에 렌즈를 넣은 거야? 위험한데 그건"라고 걱정했고, 카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아찔했다. 솔직

히"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런데 이상은 없었다. 다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hee3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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